
머서화 가공면사를 염색할 때의 주의 사항 

 

최근 면제품을 고급화하거나 차별화하기 위하여 면사를 머서화가공을 하

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머서화가공된 면사는 염색성이 달라져 있으므로 

염색할 때에는 많은 경험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사를 머서화가공하는 방법에는 타래상태로 가공하는 방법, 치즈상태로 

하는 방법, 싱글·엔드(single end) 즉 면사 한 올씩 가공하는 방법, 토우(tow 

또는 sliver)로 하는 가공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실의 머서화가공에서는 

직물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장력(張力) 등의 물리적 조건을 조정하기

가 어려워 머서화가공을 균일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 

실용적으로는 가공효율, 가공의 균일성 등이 비교적 유리한 타래 상태에서 

머서화 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타래 머서화가공장치로서 알칼

리액의 농도나 온도의 컨트롤, 실의 장력조절, 수세(水洗) 등의 각 공정을 자

동화함으로써 변동요인을 가능한 한 최소로 줄인 최신장치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로서 머서화가공된 면사를 염색할 때에는, 우선 머서화가공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며, 불균일하게 머서화된 면사를 염색할 때에

는 아무리 균일하게 염색하려고 하여도 거의 불가능하다. 균일하게 머서화된 

면사를 반응염료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보통 머서화가공하지 않은 면사를 염

색하는 경우에 비하여 ①육안으로 보기에도 염착농도가 진하게 보이고(반대

로 같은 색 견본으로 컬러·매칭(color matching)한 경우라면 염료 사용량이 

적게 됨), ②염료의 흡수가 빨라 염착속도가 빨라지는 점에서 차이가 생긴다. 

균일한 염색을 위해서는 염색할 때의 염착속도(染着速度)를 적절하게 콘트

롤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로 염색하려는 머서화가공 면사들은 각각 염색속



도를 체크한 다음 무기염(無機鹽)이나 알칼리를 분할첨가(分割添加 또는 

dosing)할 때 첨가량을 적게 하거나 분할첨가 회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보통 반응염료로 염색할 때 표준 알칼리 사용량은 염액의 pH를 안정되도

록 하기 위하여 약간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머서화가공 면사는 약 알칼

리에서 안정되어 있으므로 알칼리량을 적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소다회(탄산소다)의 사용량 : 

머서화가공하지 않은 면사 20g/ℓ > 머서화가공 면사 15g/ℓ, 알칼리량을 

삭감할 경우에는 참고로 염색후의 잔액(殘液)의 pH를 체크해 두어야 한다) 


